
    

이기범

공유 오피스 ‘빌딩블럭스’가 서울 강남에 문을 열었다.

국내의 다변화된 스타트업 환경을 반영한 공유 오피스 ‘빌딩블럭스’가 문을 열었다. 여성 스타트업 기업가를 위한 여성 전용 공
간을 갖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빌딩블럭스는 6월21일 서울 강남에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남역 부근 강남대로 511타워에 위치한 빌딩블
럭스는 14층부터 16층까지 총 3개 층, 360평 규모로 구성됐다. 독립 공간인 1-6인실용 프라이빗 오피스 41개와 고정석 없이 자
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핫 데스크 59석을 갖췄다.

라이프스타일 공유 오피스를 표방하는 빌딩블럭스는 고객의 업무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
한다. 고객이 제작한 작품이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쇼룸, 전문 포토그래퍼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포토 스튜디오, 각종 수공
예 작업을 할 수 있는 워크숍, 넉넉한 저장 시설 등을 갖췄다. 프라이빗 오피스는 여유로운 공간과 방음 시설을 갖춰 업무 집중
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여성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여성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15층에 마련된 ‘우먼 온리 존’은 두 번의
보안 과정을 거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동식 비상벨을 별도로 마련해 여성 고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수유실을 갖췄으며 자녀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는 키즈존도 하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김희영 빌딩블럭스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 환경이 이전보다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젊은 남성 창업자
위주로 설계돼 있다”라며 “다양한 업종의 크리에이터들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스 트렌드를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